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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졸업 후 취업까지 생각해야

사회봉사, 명문대 합격 결정적 요소 될 수 있다

미국 대학들은 학사관리가 엄격하다. 입학을 했다고 자

동으로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정 기준 이

상의 내신(GPA)를 받지 못하면 학사 징계를 받고 끝내 학

사 제적을 당할 수 있다. 

명문 주립대학인 UC 버클리의 경우 한국 학생의 4%가 

제적을 당하고, 편입 한국 학생의 18%가 제적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 학기 성적 1.5 미만이면 학사 제적 

에듀진(edujin.co.kr)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들

은 한 학기 성적이 1.5 미만이면 다른 예고 없이 곧바로 학

사 제적 처리를 한다. UCLA를 비롯해 많은 미국 대학들의 

학사 경고 규정을 보면“한 학기 학점이 1.5 미만이면 제적

처리 한다”라고 돼 있다. 1-4학년 가운데 어느 한 학기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곧바로 제적된다.

그러나 학생이 어느 학년, 어느 학기 건 학점이 2.0 미

만이 나오면 대학은 해당 학생에게 학사 주의(Academic 

Warning)을 준다. 그 다음 어떤 학기이건 다시 2.0 이하 학

점을 받으면 학사 경고(Academic Probation)가 나갈 것이

라는 예고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봉

사(커뮤니티 서비스)는 대학 입학 사정에서 합격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지난해 실

시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거의 비슷한 프로

파일을 가진 학생을 놓고 누구를 뽑을까 고민할 때 사

회봉사 경험은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고 답했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다른 아카데믹 기

록이 약한데 봉사 활동 기록만으로 합격을 얻어 내기

는 어렵다는 점이다. 즉 사회봉사라는 단독 요소로는 

합격이 될 수 없다. 부연하면 GPA가 낮고 SAT, ACT 

기록이 낮은 학생이 봉사활동만 많다고 상위권 대학

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기록이 비슷해서 누

구를 뽑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사회봉사는 

tie-breaker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대학 카운슬러는 해당 학생을 부른다. 카운

슬러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해 학생의 상황

을 파악하고 이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

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카운슬러를 만나지 않는다. 두

렵고 창피하기 때문이다.

다시 어떤 학기이건 또다시 2.0 미만 학점을 받으면 그 학

생은 대학으로부터 학사 경고(Academic Probation)을 받

는다. 이 상태에 이르면 대학은 보통 해당 학생에게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 즉 유기 정학 조

치다.

이 상황의 학생은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인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부족한 학점을 수강하고 오면 된다. 대학은 이

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준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

은 이를 거부하고 1년을 그냥 쉬고 다시 도전을 한다. 대부

분 학생들이 학사 경고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어려워한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여기서 별다른 대책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경우 10명 

가운데 9명은 학사 제적이라는 블행한 상황을 맞는다. 즉 

다시 돌아가서 어느 학기이건 다시 2.0 미만의 학점을 취득

그렇다면 입학 사정관들은 사회봉사를 많이 한 학생

을 왜 좋아하고 학생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

야할까? 

대학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만

큼 교실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대학

에 지원을 할 때 성적 요소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선발 

요소이지만 높은 GPA와 SAT, ACT점수 만으로 입학 

허가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대학들은 지원 학생들

이 학교 밖에서 활동한 모습과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

친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사회

봉사, 지역봉사다.

사회봉사, 커뮤니티 서비스는 학생이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단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매우 보람 있는 일이다. 학생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생은 이런 봉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상호작용을 한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학생

에게 연민과 리더십, 창의력, 통찰력, 협동심을 키우는 

교육

하면 대학은 예외 없이 학사 제적처리에 들어간다.

대학은 학생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대학은 징계 위원

회를 열고 해당 학생의 소명을 들은 뒤 제적 여부를 결정하

나 거의 모두 제적 처리가 된다. 이 상황에 이르면 국제학

생은 3주 이내에 즉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이럴 

경우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미국 대학에 재입학이 어려워진다. 규정상 신입도 안 된다.

■ 명문대 합격만이 능사 아냐, 졸업 후 취업까지 생각해야

명문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합격을 하고 

이후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고 취업까지 해야 레이스가 끝

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희망 대학에 합

격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점 취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병을 치료

를 하지 않은 채 오래 방치를 하면 병이 깊어지고 치료 불

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 대학에서의 학업적 문제도 조기에 

파악을 해 대처를 하면 학사 제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미

리 막을 수 있다.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들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교실에서 공부

를 잘 하기만을 바라지 않는다. 공동체 밖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고, 동시에 캠퍼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을 요구한다.  입학 사정관들이 이런 학생을 선발

하는 이유에 대해‘자기 대학의 가치를 공유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다. 

커뮤니티 서비스가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하기 싫

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지 대학입학사

정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다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즐기고 자기의 

관심사에 맞는 사회봉사활동을 찾아야 한다. 양보다

는 질이다. 잠깐 하는 것보다 수년간 계속 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사회봉사활동은 11학년때 하지 말고 9

학년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짧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오래 활동하는 것이 좋다.


